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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도지사 후보 "김경수·박완수 아닌 새 인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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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가 16일 오후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희영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1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는 16일 오후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서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박완수로 이어지는 경남도정에서 주인은 바뀌었지만 경남 도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 경남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네 구석구석 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섬기는 정당은 진보

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새로운 정치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전희영 후보는 도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노동자·농민·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아이 키우는 엄마의 마음과 아이 키우는 학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천욱 상임선대본부장은 "진보당은 쓰레기 줍고 칼갈이 봉사에도 함께하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자"고 주문했다.



[창원=뉴시스]16일 오후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구 창원역 인근 진보당 전희영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전

후보와 주요 인사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희영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16.

photo@newsis.com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진정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면서 "경남에서 진보 정당의 새로

운 시대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민중에게 새로운 진보정치 세력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응원했다.

박갑상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은 "진보정치가 실현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국민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씨 뿌리는

심정으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더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개소식 참가자들은 6·3지방선거 승리로 진보정치 전성기를 열어내고, 경남의 정치판을 바꾸는 데 더 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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